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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독일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오래 끌어온 전쟁으로 인하여 군인들은 전국에 산재할 수밖에 없었고 군량공급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 기마부대의 부대장이 부하를 가느리고 긴 산계곡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배가 고팠고 말들도 제대로 먹지 못하여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기마부대장은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때가 가을이었습니다. 군량을 더 보낼 수가 없으니 가까운 농장을 찾아 농장에서 곡물을 베어다 군마를 먹이라는 지시이었습니다.


산 계곡이었는지라 농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조그만한 농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기마부대장은 농가의 문을 두둘겼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분이 문을 열렀습니다. “농부님, 이 근방에 보리나 밀밭이 있습니까? 제 군마를 먹이기 위하여 베여와야 할 입장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농부는 거동이 불편한 몸을 지팡이에 의지한 채 자기를 따라 오라고 했습니다.  한 참을 갔더니 잘 익은 보리 밭이 나왔습니다. 군인들은 즉시로 낫을 들고 보리밭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군인 여러분, 이 밭에서 보리를 베지 말고 저를 더 따라 오십시오.” 농부는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기마부대는 하는 수 없이 농부를 따라 갔습니다. 


한 참을 갔더니 또 하나의 보리 밭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보리를 베어 가십시오.”  농부는 신중한 어조로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기마부대장이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농부님, 조금 전에 우리들이 본 보리밭이 있었지 않소? 보아하니 그 보리 밭은 이 밭보다 더 풍작이고 거리도 가까운데 왜 여기 까지 우리를 데려 왔습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농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부대장님, 아까 본 보리 밭은 내 밭이 아니었거든요.”
자기의 농작물에 손을 대지 않고 남의 농작물을 베어가도록 할 수 있었던 처지이었지만 그 정직한 농부는 차라리 자기의 농작물을 잃을 지언정 남의 소유물에 손을 대지 않으려는 갸륵한 마음씨의 소유자 이었던 것입니다.


방송 칼럼에서 샌디에고 출신의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인 랜디 커닝햄 (Randy Cunningham)의원의 수뢰사건에 관하여 제가 논평을 해 드렸습니다. 군수 산업체의 사장이 큰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커닝햄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교묘한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커닝햄 의원은  눈물을 흘리면서 수뢰를 인정했고 위원직에서 사임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8선 의원이었습니다.  군수산업 업체의 사장이 커닝햄의원이 살던 집을 167만 5천 달러를 주고 산 후에 7 개월 있다가 그 집을 97만 5천달러를 받고 팔았습니다. 즉 70만 달러의 손해를 보고 판 것입니다. 커닝행 의원을 그 차액 70만 달러를 챙겼으며 같은 사장은 수상저택인 욧트를 제공하여 커닝햄의원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욧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도합 240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산출이 나왔고 그는 방위산업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화려한 의정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는 위원직을 상실했을뿐만 아니라  위에  말씀드린 집도 포기할 수 밖에 없고 감옥생활을 수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마음씨로 인하여 정도에 벗어 나는 불로소득을 탐한 커닝햄의원은 수치스러운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월남 전쟁에서 전투기 조종사로 혁혁한 공훈을 세워 수 많은 훈장을 받은 그가 불명예스러운 오점을 자기 이름에 남기고 말았습니다.

고국에서도 지방선거에 당의 공천을 알선해주겠다고 하면서 뇌물을 받은 여성 국회의원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녀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 여성 국회위원은 자기의 선친이 애국투사이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는 오히려 애국투사들을 색출하여 처벌한 친일 분자이었음이 탄로가 난 적도 있었던 부정직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  

